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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승천 대축일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20-5-22.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마태오 28,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주인과 하느님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은 주인이
메시야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40 일 후에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느님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힘과, 죄를 용서할 수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성사들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기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류가 천사의 모든 계층과 영광의 축복을 받은 모든 군단의
경의와 찬사와 숭배를받는 것이 옳다» (성 호세마리아, 거룩한 묵주기도).
…
예수님의 승천은 동시에 즐겁고 슬픈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우리와 분리되어 하늘로 가신 분 이시라면, 그분을 그리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희망은
매우 위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완전한 시민이며, 세상을 개선하도록 돕고 싶고, 우리의 희망은
영생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청하셨습니다. "네가 그들을 세상에서 꺼내지 말고, 악에서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노동과 가족으로부터 환경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리에 있는 각 사람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임무를 계속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의
제도, 가족, 공공 생활 등 그의 발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하느님과 연합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 우리를 보내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행복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인사말, 따뜻한 마음, 봉사의 정신에 대한 관심을 키웁니다 ...
예수님은 떠나지만, 각 사람과 매우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감실에 계십니다.
욕망으로 여러번 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도들은 성모 마리아를 함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행진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들은 성령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된 느낌면, 슬픈 우리들은 위로받기 위해, 성모님께 다가갑시다. 아멘
이낙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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